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◎

○     내 영혼아, 주님을 찬미하   여 라.   내 안의 모든 것도 거룩하신 그 이름 찬미하 여  라. 
○     네 모든 잘못을 용서하        시 고,   네 모든 아픔을 없애시는                      분. － 
○     끝까지 캐묻지 않으             시 고,   끝끝내 화를 품지 않으                          시  네. 
○     하늘이 땅 위에 드높은 것   처 럼,   당신을 경외하는 이에게 자애가 넘치  시  네. 

○     내 영혼아, 주님을 찬미하         여－라.       그분의 온갖 은혜 하나도 잊지  마  라. 
○     네 목숨을 구렁에서 구해 내     시－고,       자애와 자비의 관을 씌우시는 분.  －
○     우리를 죄대로 다루지 않으      시－고,       우리의 잘못대로 갚지 않으    시  네. 
○     해 뜨는 데서 해 지는 데가 먼 것처－럼,       우리의 허물들을 멀리 치우    시  네. 

김길범

복음 환호송    요한 13,34 참조
◎    알렐루야.
○     주님이 말씀하신다.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. 
        서로 사랑하여라.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.
◎    알렐루야.


